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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배포용 

브라질 아드리엔니 미헬리 다시우바 양,  

2025-2026 라이온스 국제 평화 수필 경연대회 대상 수상  

(미국 일리노이주 오크브룩) — 팔마레스 라이온스클럽이 후원한 ‘2025–2026 라이온스 

국제 평화 수필 경연대회’에서 아드리엔니 미헬리 다시우바(13, 브라질 팔마레스)가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라이온스 국제 평화 수필 경연대회는 11~13세 시각장애 청소년들이 평화에 대한 

생각을 글로 표현하도록 하는 국제 대회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우리 함께 하나되어’로, 

전 세계 수천 명의 학생들이 연대와 공감, 인간적 연결의 의미를 되새겼다. 

아드리엔니의 글은 평화가 연민과 이해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저시력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외형이 아닌 본질에 

대한 이해를 강조했다. 

산타 루이자 중학교 7학년에 재학 중인 아드리엔니는 “서로를 겉모습을 아닌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각자의 내면에서 평화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또한 “시각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배웠다”고 

덧붙였다.  

A.P. 싱 국제회장은 “이번 수상작은 공감과 이해의 가치를 잘 보여준다”며 아드리엔니의 

대상 수상을 축하했다. 이와 더불어, “라이온스는 평화 수필 경연대회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청소년에게 공감과 존중, 평화의 의미를 성찰하는 계기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https://www.lionsclubs.org/ko/member-resource-center/marketing-events/events-programs/international-peace-contests/peace-essay-contest
https://www.lionsclubs.org/ko/member-resource-center/marketing-events/events-programs/international-peace-contests/peace-essay-con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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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리엔니는 자신의 이야기가 또래 시각장애 청소년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독서와 여행, 교회 합창 활동을 즐기는 아드리엔니는 장래에 소아과 

의사 또는 수의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대회는 시각장애를 가진 11~13세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글쓰기 

활동을 통해 평화 관련 주제를 다양하게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대회 대상 수상자 아드리엔니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전이 주어진다. 

• 상금 미화 5,000달러 

• 상패 

• 가족 2인 동반 시상식 참가 기회  

라이온스 국제 평화 수필 경연대회 개요 

라이온스 국제 평화 수필 경연대회는 시각장애를 가진 11~13세 청소년들이 창의적인 

글쓰기를 통해 평화, 포용, 지구촌 이웃의 의미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 세계 라이온스클럽이 지역 단위에서 대회를 주관하고 지구·복합지구·국제 단계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가 선정된다. 

라이온스 인터내셔널 소개 

라이온스 인터내셔널은 국제라이온스협회와 국제라이온스재단을 아우르는 글로벌 

단체다. 전 세계 5만 개 클럽, 약 140만 명의 회원이 봉사 활동과 국제재단의 교부금을 

통해 지역사회와 세계가 직면한 주요 과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사회를 강화하기 위해, 라이온스는 전 세계 곳곳에서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라이온스 인터내셔널 웹사이트 lionsclubs.org/ko에서 만날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ttp://www.lionsclubs.org/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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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6 라이온스 국제 평화 수필 대상 수상작 

- 아드리엔 미렐리 다 시우바 

“우리 함께 하나되어: 보이는 것 너머의 진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빛과 색으로 배웁니다. 경계를 보고, 피부색의 차이를 보고, 

‘우리’와 ‘그들’을 가르는 선을 봅니다. 저 역시 빛을 봅니다. 그러나 그 빛은 칼날처럼 

경계를 나누지 않습니다. 색을 입혀 범주를 나누지도 않습니다. 그 빛은 모서리를 

지우며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저는 약한 시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배운 것이 있습니다. 평화는 또렷이 보이는 것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쉽게 판단하려는 눈을 질끈 감을 용기를 낼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되어’라는 주제는 우리에게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갈등과 전쟁, 배제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쉽게 믿고, 잘못 

단정해 온 결과입니다. 우리는 크고, 높고, 반짝이는 것들을 가치로운 것으로 여기도록 

배워왔습니다. 거울에 비친 겉모습이 그 기준이 되도록 길들여졌습니다. 기준에서 

벗어난 존재는 지워지고 밀려나, 금세 두려움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사람의 존재만큼은 조금 더 내밀한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길을 걸을 때 느껴지는 

발걸음의 울림, 질문을 건네기 전 달라지는 숨결, 함께 있을 때 흐르는 침묵의 결. 저는 

그런 것들로 사람을 만납니다. 피부색은 제 눈에 또렷하지 않을지 몰라도, 약자를 

대하는 태도나 말을 고르는 방식에서 드러나는 영혼의 색만큼은 그 무엇보다 

또렷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나누는 진짜 기준은 

겉모습이 아니라, 공감하려는 가슴과 판단하려는 머리 사이의 거리라는 것을요. 

이 우주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 손과 저 산, 지구 반대편 

누군가의 심장까지도 결국 같은 원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같은 원자 덩어리이지만 

각자 다른 껍데기를 입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껍데기, 즉,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만 매달릴 때, 우리 안의 하나됨은 산산이 흩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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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함께 하나되어’ 나아간다는 것은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각자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우라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정한 

통합은 서로의 다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와 당신의 다름이 내 

시선의 한계를 채워 줌을 알고 이를 귀하게 여기는 것. 당신의 기쁨은 어느 순간 나의 

기쁨임을 아는 것. 당신의 고통이 곧 내가 딛고 선 단단한 땅의 균열임을 깨닫는 것. 

우리가 함께 하나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잠시, 우리 모두 눈을 감아봅시다. 

가진 것의 많고 적음, 힘의 크기, 출신과 배경은 이내 흐려지고 사라집니다. 대신 그 

자리에 선명하게 남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과 

서로를 돌보아야 한다는 마음뿐입니다. 빛은 사라졌지만 보이지 않는 실이 서로를 잇고 

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평화는 멀리 가야만 닿을 수 있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될 때, 그 자리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류가 마침내 겉모습 너머의 진실, 즉, 우리가 눈에 보이는 

조각들의 합보다 더 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평화는 그곳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몸과도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우리 심장은 함께 뛰고 있습니다. 

서로를 보기 위해 빛을 찾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곳에서 이미 서로에게 닿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눈을 쓰지 않고도 보게 된 진실입니다. 


